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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권, 금속노조 광고마저 불허
한국철도공사, 지난해와 같은 광고 게재 거부 … 꼴통 대통령에 알아서 기는 공공기관

 

한국철도공사가 금속

노조의 지하철 광고를 

불허했다.

금속노조는 “윤석열 

정부의 노조 혐오 정책

이 노조의 말 할 권리와 

공단 노동자 권리까지 

침해하고 있다”라고 강

력하게 비판했다.

공사의 광고사업을 담

당하는 자회사 코레일유

통은 지난 5월 25일 금

속노조에 노동조합 홍보 

광고 게재를 불허한다고 

통보했다. 코레일유통은 

‘공공장소 게시 부적

절’이라는 사유를 붙였

다. 

금속노조는 지난해 공

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권 

상담과 노조 가입을 알

리는 ‘사실, 커피가 아니라 노동조

합이 필요한 거예요’라는 문구를 

담은 대중교통 광고를 전국에서 진

행했다.

공사는 지난해 수도권 전철에 노

조 광고를 받아들였고, 노조는 광주, 

전남, 포항, 울산에서도 시내버스 광

고를 집행했다.

노조는 올해 똑같은 디자인의 광

고안을 코레일유통에 제출했으나, 

불허 통보를 받았다.

지난해 괜찮다던 광고를 올해 갑

자기 ‘부적절’하다며 거부한 것이

다. 1년 만에 판단 기준이 완전히 

달라진 셈이지만, 공사 측은 자세한 

설명은 하지 않았다.

노조는 같은 내용의 광고를 광주

지하철과 부산 시내버스에서 집행하

고 있다.

금속노조는 “올해 금속노조 광고

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

타와 ‘실질임금 인상

하라’를 ‘최저임금 

대폭 인상하라’라고 

수정한 것이 전부다”

라면서 “같은 내용의 

노조 광고에 다른 잣대

를 들이미는 이유는 윤

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

기조와 대통령실의 눈

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

알아서 기는 행정 탓이

다”라고 꼬집었다.

노조는 “윤석열 정

부의 노조 혐오는 저임

금과 산업재해, 사용주

의 불법 등 열악한 노

동환경에 놓여있는 공

단 노동자의 권리 침해

와 탄압으로 이어지고 

있다”라며 “노조는 

정부의 노조 혐오를 끝장내는 퇴진

투쟁을 벌이겠다”라고 경고했다.

노조는 “산업단지 대개조, 스마

트 산단 등 정부가 쏟아내는 산업단

지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

할 틈새가 없다”라면서 “노조는 

미조직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

위해 공단노동자 권리 확보 사업과 

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”라고 약속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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